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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 밀 재배환경의 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. 최근 겨울 온난화 및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해 국내 밀 품종의 안정적 재배의 

어려움이 있다.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전자원의 확보 및 특성 분석이 요구된다. 본 연구에서는 국내 

및 해외 밀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맞춤형 농업형질 및 종실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수량 및 품질을 지

닌 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 소재 발굴을 위해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연구팀은 전세계 60여개 국가로부터 수집한 2000점의 밀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1수 1열법으로 파종하고 생육 특성조사를 

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수행하였다. 입모율, 엽색, 초형, 수형, 출수기, 성숙기 및 종실 단백질 함량 등의 농업형질과 내한성, 

도복율 등 내재해성 등을 조사하였다. 종실특성은 NIR 분석을 통해 단백질 함량, 회분 함량 및 단백질 침전가를 구했다.

[결과 및 고찰]

2018년과 2019년에 걸쳐 2년간 조사한 밀 수집자원 1,967점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. 국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밀 생육특

성인 출수기 및 등숙기를 조사한 결과를 주목하였다. 2018년 유수분얼기 및 출수기에 이상고온이 있었던 2018년과 등숙기 잦

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가 있었던 2019년의 유전자원의 기본 농업형질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. 2019년도에 특이적으로 간

장 길이가 2018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10cm 가량 길어졌으며, 출수기 및 성숙기 변화는 크지 않았다. 그러나 국내자원들의 출

수기 변화가 2019년에 평균 10일 늦어짐에 따라 등숙기간의 변화가 있었으며,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종실의 단백질 함량 변화

가 기인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. 아울러 간장과 출수기 및 성숙기는 2018년에 35% 이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, 2019년도는 

20% 정도로 상관관계 지수가 낮아졌다. 농업특성과 종실 단백질 함량과의 상관관계는 없었으나, 연차별 단백질 함량과 회분

함량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글루텐 형성율을 나타내는 단백질 침전가(SDS-precipitation)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. 

2018년도에 85%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종실 단백질 함량과 단백질 침전가(SDS-precipitation)와의 상관관계는 2019년도

에 60%로 낮아졌다. 종실의 회분함량과 종실 단백질 함량과의 상관관계는 단백질 침전가의 경향과 반대로 2018년도에 25%

로 낮았지만 2019년도에 62%로 향상된 경향을 확인하였다. 또한 연차별 출수기 변화가 큰 국내 자원의 단백질 함량을 분석한 

결과 상당수의 자원에서 앞당겨진 출수기로 인한 등숙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단백질 함량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, 이러한 등

숙기간 및 등숙기간 온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. 

본 연구결과는 이후 유전분석을 통해 국내환경 적응 고품질 밀 육종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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